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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11월 26일(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 한-리투아니아 양국 관계 강화 -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1/26, 화) 오후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러북 군사

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난해 7월 빌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방문한 이래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드리스 보좌관이 최근 신임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부드리스 보좌관은 리투아니아로서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

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가운데, 안보, 국방, 방산, 사이버,

글로벌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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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계속 발신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은 물론, 한-EU 및 한-NATO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